
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
달리실 때의 표적
제 42 장

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표적을 본 지 33년의

세월이 흘렀습니다.

제3니파이 8:2

어느 날 그 땅에는 일찍이 없었던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. 또한

무서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.

제3니파이 8:5~6

강렬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.

제3니파이 8:6~7

그들 중에는 표적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

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다투었습니다.

제3니파이 8:4

백성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의 표적, 즉 지면 위에 사흘 동안

어둠이 있으리라는 표적을 기다렸습니다.

제3니파이 8: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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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이라헤믈라 성에 불이 붙었고, 모로나이 성은 바다에

가라앉았습니다. 모로나이하 성 위에 흙이 덮이게 되었습니다.

제3니파이 8:8~10

지진이 온 땅을 흔들었으며 대로가 깨뜨려지고 집들이 무너지며 많은

성읍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.

제3니파이 8:12~15

폭풍과 지진은 무려 세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.

제3니파이 8:19

폭풍과 지진이 멈추자 지면에 어둠이 내려 덮이기 시작했습니다. 빛이

전혀 없었으며, 사람들은 어둠의 안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제3니파이 8:19~20

어둠은 사흘이나 계속되었습니다. 촛불이나 횃불도 빛을 내지

못했습니다. 백성들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.

제3니파이 8:21~23

백성들은 어둠과 파괴와 죽음으로 인해 부르짖었습니다. 그들은

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.

제3니파이 8:23~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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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때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

제3니파이 9:1, 15

예수께서는 그 땅에 큰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예수님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제3니파이 9:12~13

죽지 않고 살아 남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예수님은

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

축복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.

제3니파이 9:13~14

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놀란지라 애통해 하던 일을

멈추었습니다. 여러 시간 동안 온 땅이 고요하였습니다.

제3니파이 10:1~2

사흘이 지난 날 어둠이 걷히고 백성들은 기쁨에 넘쳐 주님께 감사를

드렸습니다.

제3니파이 10:9~10

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, 백성들을 자주 도우셨다고

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 그분께 돌아올 수 있다고

하셨습니다.

제3니파이 10:3~6




